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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과 주체성

나    운   영

   

    방송은 공익성을 띠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방송은 과연 공익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방송은 음악 아닌 음악淫樂을, 오락 아닌 오락誤樂을 제공하지나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방송은 자

녀교육상 해독을 주는 편이 더 많지나 않았을까?

    일부 대중의 여론을 존중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방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무자들

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흔히 방송이 새로 나온 대중가요를 유행시키는 경우와 방송이 이미 레코드를 통해 유행

된 대중가요를 뒤늦게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방송은 보다 후자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중

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속한 대중가요를 뒤늦게 퍼뜨리는 것도 잘못이요 유행이 거의 지나간 뒤에서야 단

속을 서두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하물며 레코드 회사의 선전을 방송국이 대행한대서야 될 말인가? 각 방송

국이 솔선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대중가요를 제정하고 성의껏 보급시킨다면 퇴폐적이고 저속한 대중가요는 자연 

도태되고야 말 것이다.

    방송은 국제성을 띠어야 한다. 흔히 국제성과 민족성을 상반된 말로 해석하기 쉬우나 방송이 민족성을 띠어야

만 비로소 국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 음악을 주로 내보내서야 어느 나라의 방송인지 알아

낼 도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 방송은 어디까지나 국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연주한 것을 주로 

방송하고 특정한 시간에만 우리가 연주한 외국 음악의 레코드를 방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왜색이 짙은  「흘

러간 옛 노래」,  「추억의 노래」의 프로를 없애라! 쓰라린 일제시대를 그리워할 까닭이 대체 어디 있는가? 가사만

이 다를 뿐 선율, 리듬, 편곡, 무드, 창법마저 일본 것을 모방한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방송하지 말라! 라틴 아메

리카 음악이나 비틀스 음악의 양을 대폭적으로 줄이라!

    그리고 민족 정서가 짙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대중가요를 방송하라!

    저속한 대중가요 일변도⼀邊倒, 외국 음악 일변도를 지양止揚하지 않는 한 방송의 공익성과 주체성은 찾을 길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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